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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 확정
  -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, 경제대도약의 효율적 지원, 조세지출 

관리제도 개선 등 ’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-

  정부는 3월 31일(화)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「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을 

의결했다.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

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

하기 위한 것으로, 재정경제부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

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.

  2026년 조세지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,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

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

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출을 획기적

으로 정비할 계획이다. 또한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 등 성장을 

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R&D와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

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재도약을 

위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갈 예정이다. 마지막으로 ‘일몰 재도래시 

제도 폐지’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몰제도 운영 개선과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

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 조세지출 관리

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.

 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, 4월

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·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

｢2026년 세법개정안｣에 반영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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